
지루하게살기에는…

SSG.COM의영상광고 압도적쓱케일 편(2020). 필자제공

에스에스지닷컴 압도적쓱케일 편

주문물품신선상태로빠르게배달

비유적언어유희로유머러스하게표현

쓱세권 쓱배송 쓱페이 등으로확장

지루하게살기에는인생이너무짧다. 인간

은몸짓이나표정같은비언어적방식으로

도소통하지만, 주로언어적소통으로일상

을생활한다. 언어적소통에서중요한것이

유머나말장난이다. 늘진지한말만한다면

그대화가얼마나단조로울까?광고에유머

광고라는장르가있는걸보면광고도즐겁

게 쓱 보라는뜻이아닌가싶다.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의 영상광

고 압도적쓱케일 편(2020)은유머광고

의새로운스타일을제시했다. 고객이상품

을주문한다음에일어나는이야기로시작

되는광고의첫장면에새벽녘의쓱배송차

가보인다.노란색차의길이도압도적스케

일이다.배송차가고객집앞에도착하면차

량화물칸이열리고배우공효진이등장해

함께출연한배우공유에게주문목록을외

친다. 공효진은배송물품을검수하는매니

저역할을, 배송차의화물칸에서대기중인

공유는신선한배송상품을준비하고챙기는

역할을맡았다.

공효진이 당근 이라고외치자공유는밭

에서당근을뽑아흔들며 당근 을복창하

고, 다시공효진이 식빵 을요청하자공유

는 빵 굽는 화덕에서 식빵을 꺼내 옮기며

식빵 이라고따라하며씩웃는다. 우유

를요청하자젖소에서막짜낸우유뚜껑을

닫으며 우유 하고말하고, 쌀 이라는말

에망설이지않고논에서누렇게익어가는

벼를낫으로베올리며 쌀 이라고복창한

다.공효진이 고등어 하고말하자,공유는

낚싯대를 드리운 채 5분만… 5분만 기다

려. 오! 입질, 입질, 입질…입질… 이라며

씽긋웃는다.

밭,화덕,젖소,논,낚시같은모든배경이

화물칸안에서벌어지고있다. 신선식품을

강조하려고그렇게설정했다. 고등어낚기

를기다리며공효진이근엄한표정을짓는

사이에고등어를포함한주문품이 새벽배

송이라고쓰인바구니에담겨현관문앞에

배달된다. 딩동, 초인종이울리며도착했음

을알린다.공유가갓뽑은당근을들어올리

는 순간 새벽배송의 압도적 쓱케일 이란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며 광고가

끝난다. 장면과장면이이어지는동안에영

화 괴물의OST인 한강찬가가흘러광고

메시지에더집중하게했다.

이광고에서는소비자들이주문한물품을

신선상태로집앞까지배송한다는메시지

를비유적인말장난(언어유희)으로유머러

스하게표현했다. 소비자들은광고에호응

했다. 유튜브에영상을올린이후현재까지

조회수630만회이상을넘겼을정도로화

제가 됐다. 2700여 점이 출품돼 경쟁했던

2020년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이광고는

TV영상부문과디지털영상부문모두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

다. 압도적쓱케일의모든시리즈광고가

재치있게말장난을시도해호평을받은결

과였다. 시리즈의다른광고에서도항공권,

과일,의류,액세서리까지담는장면을유쾌

한말장난으로표현했다.

광고의구조는간결하다. 주문사항을검

수하는매니저의지시대로배송품을준비하

고챙기는것이전부다.특별한반전의묘미

가없는데도광고가재미있다.새벽배송서

비스라는콘셉트를단조롭게설명하지않고

언어유희(wordplay)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에 유머 코드가 살아났다. 사실

2016년초에나온광고에서공효진과공유

는 SSG.COM을 에스에스지닷컴이라는

일곱글자로읽지않고 쓱이라고한글자로

읽는기발한독법을보여줬다.

광고창의성이란그런것이다. 글자를한

자로 줄여 배송도 빠르다는 의미를 담아

쓱이라고부른놀라운상상력이었다. 쓱

은모바일앱으로손가락만쓱움직여쇼핑

하는장면을연상하게하는동시에주문한

물건을재빨리배달해준다는사실까지함축

시켰다. 중의적의미의 쓱은선풍적인인

기를끌어모으며사회적으로도반향을불

러일으켰다.

이번광고에서는 쓱에서한발더나아가

쓱케일이란신조어를알렸다.쓱(SSG)과

스케일(scale)을합쳐만들었는데, 압도적

규모의상품이많다는의미가담겨있다.누

구나짐작할수있듯이 쓱케일은 스케일

의말장난이다.우리는보통안목이크고도

량이넓은사람을스케일이큰인물이라고

말한다. 영어단어지만국민모두가거의일

상어로쓰고있다. 광고창작자들은기존의

쓱을발전시켜이토록재미있는말을만들

어낸셈이다.

이말장난은젊은이들의언어감각과도맞

아떨어졌다.말을짧고간단히줄여쓰는현

상을굳이언어의경제성을추구한다며칭

찬할필요까지는없겠지만, 어쨌든젊은이

들의신조어쓰는어법이그렇다.핵인싸(핵

+insider,무리안에섞여잘노는사람),얼

죽아(얼어죽어도아이스아메리카노), 꾸

안꾸(꾸민듯안꾸민듯), 뇌피셜(뇌+of

ficial, 내머릿속에서나온공식적인입장)

같은신조어를보라. 가히언어의사회학이

라할만하다.

신조어인 쓱에서시작된언어유희는 쓱

세권이나 쓱케일 같은 수준으로 확장됐

다. 쓱세권은온라인으로주문해편하게받

을수있는새로운상권을뜻한다. 이는역

주변의역세권과편의점인근의편세권같

은장소중심의상권과는다른차원이다. 쓱

배송의성공에힘입어간편결제서비스는

쓱페이로까지불리고있으니, 쓱이라는

말장난이어디까지확장될지지켜보는재미

가쏠쏠할것같다.기존의광고문법을파괴

한 언어유희가 성공하자 말장난의 효과가

계속되니, 캠페인의확장가능성을더기대

할수있을것같다.

소비자에게강제로노출하던광고의시대

는끝났다.이제,광고도소비자가선택하는

시대가됐다. 소비자들은재미없는광고를

외면할것이다. 우리네일상생활도마찬가

지다. 같은뜻을전달할지라도재미있게말

하는방법은많다.다시강조하지만,지루하

게살기에는우리인생이너무짧다.침묵은

금이라는속담도이제는수정돼야하지않

을까?우리시대의금은침묵이아닌상대방

을웃게만드는유머감각이다.

152020년11월24일화요일 광고로보는사회문화 취업&

필자 김병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광고학박사학위를취

득했다. 한국PR학회장, 한국광고

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쓱~

말장난이면어때

재미있게

고객마음


